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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대비 대형 유통업체 찾아 
성수품 수급·가격 점검

- 남재헌 해수부 차관, 수산대전 할인 및 정부비축 물량 방출상황 점검 실시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6일(수)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용산점)을 
방문해 추석 주요 수산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특별전’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의 유통망 공급 실태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추석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주요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56개 유통사가 동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9.9~10.4)’을 통해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참조기·마른멸치)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톤의 정부 비축물량을 
전국 유통망에 방출하고 있다.

  남 차관은 매장 내 비축 수산물 판매 매대와 제수용 냉동 선어 코너, 실속형 
선물세트 매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정부 방출 수산물이 현장에서 권장가격 
이하로 투명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수산물 매장 관계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정부 할인 지원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마진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남 차관은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부 비축 
물량을 조기에 집중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형 유통망에서부터 수급 불안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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